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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사옥에서도 생활 속 ESG 경영 실천
- 구내식당서 대체육(肉) 활용한 샌드위치 제공…임직원 건강과 환경 보호 가치 동참
-  사옥 내 카페에선 다회용 컵 도입해 플라스틱 사용량 줄여… AI 기술 활용해 편의성도 확보
-  헌혈부터 사회적 기업 소속 작가 작품 전시까지… 사옥 활용한 다채로운 ESG 활동 전개
	※ 엠바고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2021. 12. 27] -보도 참고 자료-

국내 대표 ESG 기업 SK텔레콤이 사옥 곳곳에서 생활 속 ESG 경영 활동을 대폭 확대 실천한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T타워 지하 구내식당에서 대체육으로 만든 햄을 활용한 샌드위치를 임직원들에게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SKT는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탄소 절감을 통한 환경보호라는 가치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대체육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샌드위치는 신세계푸드의 대체육 브랜드 ‘베러미트(Better Meat)’의 햄이 들어가 있다.

또 SKT는 사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사내 카페에서 ‘해피해빗’ 다회용 컵을 통해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된 무인 다회용 컵 회수기도 사옥에 배치해 임직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SKT는 전국 소재 사옥들에서 혈액 가뭄 해소를 위한 헌혈 캠페인, 사회적 기업에 소속된 작가들의 예술 작품 전시 등 다양하고 의미있는 ESG 활동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SKT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혈액 부족 상황을 우려한 SK그룹의 제안에 지난 15일 SKT타워에서 단체 헌혈 행사를 열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했고 지역별 사옥으로도 확대 중이다.

지난 3월에는 SKT타워 로비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 작가들을 위한 특별한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도 했다. 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에게 추천을 받아 신진 작가, 발달 장애 작가, 사회적 기업 소속 작가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전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디스에이블드(THISABLE)’ 소속 양시영 작가(22, 발달장애 2급)와 일흔 살이 넘어 한글을 배워 두 권의 시집을 낸 황보출(89세) 작가의 작품 등을 전시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임직원들이 생활하는 터전인 사옥에서부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행 중”이라며 “SKT는 고객과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모범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설명
국내 대표 ESG 기업 SK텔레콤이 사옥 곳곳에서 생활 속 ESG 경영 활동을 대폭 확대 실천한다. SKT는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사옥에서 대체육을 활용한 샌드위치를 제공하고 사내 카페에서는 다회용 컵을 통해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1, 2 : SKT 직원이 대체육을 활용한 샌드위치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bookmark: _GoBack]사진 3, 4 : SKT 직원이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된 무인 다회용 컵 회수기에 다회용 컵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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